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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nurses’ moral sensitivity and empathy on their caring ability. 

          

          
            Methods
            Totally, 139 nurses from U city and B city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WIN 23.0 software. 

          

          
            Results
            The mean scores for moral sensitivity, empathy, and caring ability were 4.86, 3.59, and 4.06,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ing ability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professional position, career status, and job satisfaction. Cognitive empathy (β=.36, p<.001), professional responsibility (β=.26, p=.001), and position (β=.20, p=.010)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aring ability.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27% of the total variance in caring ability. Cognitive empathy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Conclusion
            Organizational-level educational and program-development studies are recommended to increase empathy and caring abilities in nurses . The findings specifically advocate for replicating the study using various tools that measure empathy,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fluencing car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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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첨단 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으로 의료 환경의 변화, 의료수요의 급증, 대상자의 새로운 건강요구가 발생하였고, 이는 간호사들에게 고차원적인 윤리적 갈등과 이슈들을 직면하게 하거나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며(Lee & Lee, 2023), 감염병 감시 및 통제, 방문객들의 감염예방 교육 등 새로운 간호역할이 요구되어 졌다(Kang et al., 2022), 이러한 결과 대상자들의 간호사와의 정서적, 관계적 요구와 실무에서 대상자에 대한 돌봄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Jin & Kim, 2020). 간호의 본질인 돌봄은 간호를 다른 전문직과 구별하게 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돌봄의 질은 간호의 질을 결정하고, 나아가 간호 전문직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로 간주 된다(Ahn et al., 2018).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인간보다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측면에서 훨씬 뛰어 날것으로 예상되기에 간호는 더욱 본연의 가치인 돌봄에 집중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이 필요한데(Park & Park, 2018),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은 간호사가 환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해하고 환자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간호사로 하여금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Kim & Kang, 2020). 이는 도덕적 행동을 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초기단계부터 최종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Lee & Ahn, 2019). 또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지니고, 타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도덕적 개념에 민감하고, 도덕적 실천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Jo & Kim, 2013). 즉 도덕적 행동의 근간이 되는 도덕적 민감성을 확보해야 여러 가지 의료상황에서 간호 돌봄 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Kim & Kang, 2020).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들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돌봄능력이 뛰어났으며(Hwang et al., 2022), 간호대학생들의 돌봄행위에 도덕적 민감성은 아주 중요한 변수였다(Jin & Kim, 2020).

        공감능력은 환자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돌봄의 필수요소로 환자의 상황과 요구를 간호사의 지각과 상상력을 통한 감성적 참여를 통해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Ahn et al., 2018). 돌봄은 환자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며 간호에서 공감은 신체적 접촉, 경청, 함께하기, 교육 등의 구체화 된 간호행위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Seon & Chung, 2019).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의 민감성과, 소통력, 전문직 자아개념의 의사소통, 간호 근무 환경에서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이 돌봄에 53%의 설명력을 보였고(Ahn et al., 2018), 공감능력은 돌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Hong & Han, 2021)에 있었으며, 인간중심 돌봄에 공감역량과 의사소통역량, 간호환경, 성별이 64.0%의 설명력을 보여 돌봄능력에 공감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Han & Kim, 2022).

        이렇듯 간호사의 전문적 실무의 본질인 돌봄능력에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돌봄능력과 공감능력의 상관관계(Ahn et al., 2018; Hong & Han, 2021; Yu & Park, 2023), 돌봄능력과 도덕적 민감성(Park & Park, 2018; Kang, 2022)에 대한 각각의 연구는 진행되어 있으나 이 변수들을 아울러 분석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돌봄능력과 도덕적 민감성 및 공감능력의 상관관계와 돌봄능력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능력의 영향정도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도덕적민감성, 공감능력이 돌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탐색적 조사연구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돌봄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공감능력, 돌봄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공감능력, 돌봄능력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돌봄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설계는 임상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공감능력, 돌봄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임상간호사의 돌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울산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위한 표본 수는 G*Power 3.1.9.4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중간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5, 예측변수 11개(인구사회학적 특성 9개, 변수 2개)로 산출한 결과 107명으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배포된 총 1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를 제외하여 총 139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학력, 근무부서, 직위, 임상 총 경력, 현부서 경력, 이직경험, 간호사만족 정도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도덕적 민감성
          Lutzen 등이 개발한 도덕적 민감성 설문지(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MSQ)를 Han, Kim, Kim과 Ahn (2010)이 국내 일반 간호사에 맞게 수정 ‧ 보완한 한국판 도덕적 민감성 설문지(Korean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K-MSQ)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환자중심간호’ 5문항, ‘전문가적 책임’ 7문항, ‘갈등’ 5문항, ‘도덕적 의미’ 6문항, ‘선행’ 4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 7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정문항은 역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3)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가 제작한 대인관계 반응 척도 IRI (Interpersonal Reactive Index)를 Jeon (2003)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인지공감’ 15문항, ‘정서공감’ 15문항의총 3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지공감은 .80, 정서공감은 .80이었으며 전체는 .87이었다.

        

        
          4) 돌봄능력
          돌봄능력은 Coates (1997)가 개발한 돌봄효능감 척도(Caring Efficiency Scale)를 Jeong (201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돌봄효능감 척도는 간호사가 돌봄지향성, 태도 및 행동을 표현하고, 대상자와 돌봄관계를 확립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긍정 15문항, 부정 15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6점 Likert 척도이다.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U광역시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1044386-A-2021-010) 2022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4주간 자료수집하였다. 부산, 울산의 병원을 임의 추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 현장의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간호부서장의 전화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우편으로 보내어 서면으로 간호사들에게 연구목적, 자료의 익명성, 동의서 작성 방법을 제시한 후 동의서를 작성한 간호사들이 설문지를 직접 기입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설문 중 언제든 설문을 그만 둘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코딩하여, 자료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그 후 자물쇠가 있는 개인 사물함에 자료를 보관하고, 3년 후 폐기할 예정이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공감능력, 돌봄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 평점평균과 평점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능력은 t-test, ANOVA와 S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도덕적민감성, 공감능력, 돌봄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c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돌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영향요인 분석 전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확인은 공차한계값(tolerance)과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과 잔차값(durbin watson)을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돌봄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혼상태, 직위를 더미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능력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평균 32.35세였으며 26~30세가 47.5%(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61.9%(86명)로 많았으며, 학력은 학사 이상이 57.6%(83명)였다. 근무부서는 내과계가 47.5%(6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7.7%(108명)로 가장 많았다. 임상경력은 평균 8.10년이었으며, 5-10년이 36%(36명)로 가장 많았으며, 현부서 경력은 평균 4.25년으로, 3년 이하가 48.9%(68명)로 가장 많았다. 이직경험은 없음이 39.6%(55명)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 만족정도는 평균 3.28점으로, 보통이다가 44.6%(62명)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능력은 연령(F=3.69 p=.014), 결혼상태(t=-2.11 p=.036), 직위(F=3.94 p=.022), 현부서 경력(F=4.04 p=.009), 간호사 만족정도(F=3.94 p=.005)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증 결과 직위에서 일반 간호사보다 수간호사의 돌봄 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보다 매우 만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9)

          
          

        

        
          
            
              	Character
              	Categories
              	n(%) or M±SD
              	M±SD
              	t or F
              	
                p
              
            

          
          
            	Age(year)
            	≤25
26~30
31~40
≥41
            	15 (10.8)
66 (47.5)
37 (26.6)
21 (15.1)
            	127.20±11.63
118.14±16.99
120.68±18.07
130.67±14.95
            	3.69
            	.014
          

          
            	
            	
            	32.35±7.31
            	
            	
            	
          

          
            	Marital status
            	Unmairried
Married
            	86 (61.9)
53 (37.4)
            	119.27±16.99
125.52±16.57
            	-2.11
            	.036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54 (38.8)
83 (57.6)
            	122.83±16.29
120.42±17.32
            	0.82
            	.417
          

          
            	Department
            	IM
Surgery
ICU
ER
OPD
Other
            	66 (47.5)
19 (13.7)
9 (6.5)
12 (8.6)
6 (4.3)
27 (19.4)
            	122.83±17.62
115.58±13.35
127.33±16.76
116.92±18.87
124.00±3.52
122.89±18.45
            	0.99
            	.428
          

          
            	Position
            	Staff nursea
Charge nurseb
Head nursec
            	108 (77.7)
17 (12.2)
11 (7.9)
            	120.24±16.45
122.29±17.81
135.00±16.80
            	3.94
            	.022
a＜c
          

          
            	Total career length
(year)
            	≤3
3~5
5~10
10~20
≥20
            	25 (18)
28 (20.1)
50 (36.0)
28 (20.1)
7 (5.0)
            	122.92±15.23
116.64±14.51
120.36±18.54
124.39±16.79
132.86±17.17
            	1.70
            	.154
          

          
            	
            	
            	8.10±6.38
            	
            	
            	
          

          
            	Present career length
(year)
            	≤3
＞3~5
＞5~＜10
≥10
            	68 (48.9)
29 (20.9)
34 (24.5)
7 (4.3)
            	118.49±15.74
129.24±14.79
118.97±18.45
131.43±18.94
            	4.04
            	.009
          

          
            	
            	
            	4.25±3.82
            	
            	
            	
          

          
            	Turn-over
            	None
1
2
3
≥4
            	55 (39.6)
33 (23.7)
28 (20.1)
11 (7.9)
11 (7.9)
            	122.82±16.06
120.03±16.42
121.14±17.22
113.55±22.71
129.18±15.62
            	1.32
            	.266
          

          
            	Job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a
Slightly unsatisfiedb
Moderately satisfiedc
Slightly satisfiedd
Very satisfiede
            	6 (4.3)
16 (11.5)
62 (44.6)
43 (30.9)
12 (8.6)
            	107.17±19.47
114.94±17.89
121.06±15.80
123.47±15.42
134.75±18.53
            	3.94
            	.005
a,b＜e
          

          
            	
            	
            	3.28±0.93
            	
            	
            	
          

        

        

      

      
        2.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공감능력, 돌봄능력 정도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은 평균 4.86±0.53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은 전문직 책임 5.46±0.76, 환자중심 간호 5.20±0.88점, 갈등 4.71±0.89점, 선행 4.55±0.59점, 도덕적 의미 4.16±1.01점 순으로 타나났다. 공감능력은 평균 3.59±0.41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 인지공감은 3.44±0.46점으로 중간 정도로 정서공감은 3.73±0.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능력은 평균 4.06±0.57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oral Sensitivity, Empathy Ability, and Caring Ability Level of the Participants
            (N=139)

          
          

        

        
          
            
              	Variables
              	Item
              	M±SD
              	M±SD/item
              	Possible range
            

          
          
            	Moral sensitivity
Patient centered nurs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y
Conflict
Moral meaning
Beneficience
            	27
5
7
5
5
5
            	131.48±14.37
26.04±4.42
38.28±5.33
23.58±4.46
20.80±5.07
22.77±2.95
            	4.86±0.53
5.20±0.88
5.46±0.76
4.71±0.89
4.16±1.01
4.55±0.59
            	1~7
          

          
            	Empathy ability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30
15
15
            	107.73±12.36
51.65±6.96
56.01±6.93
            	3.59±0.41
3.44±0.46
3.73±0.46
            	1~5
          

          
            	Caring ability
            	30
            	121.69±17.00
            	4.06±0.57
            	1~6
          

        

        

      

      
        3. 도덕적 민감성, 공감능력과 돌봄능력과의 관계
        본 연구결과 돌봄능력은 도덕적 민감성(r=.32, p<.001), 공감능력(r=.45,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돌봄능력과 도덕적 민감성 하위 영역의 환자중심 간호(r=.33, p<.001), 전문직 책임감(r=.38, p<.001)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공감능력 하위 영역의 인지공감(r=.41, p<.001), 정서공감(r=.39, p<.001)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oral Sensitivity, Empathy Ability, and Caring Ability
            (N=139)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9
            

            
              	r(p)
              	r(p)
              	r(p)
              	r(p)
              	r(p)
              	r(p)
              	r(p)
              	r(p)
              	r(p)
            

          
          
            	X2
            	.72(＜.001)
            	1
            	
            	
            	
            	
            	
            	
            	
          

          
            	X3
            	.73(＜.001)
            	.60(＜.001)
            	1
            	
            	
            	
            	
            	
            	
          

          
            	X4
            	.71(＜.001)
            	.24(.004)
            	.35(＜.001)
            	1
            	
            	
            	
            	
            	
          

          
            	X5
            	.53(＜.001)
            	.14(.100)
            	.03(.717)
            	.35(＜.001)
            	1
            	
            	
            	
            	
          

          
            	X6
            	.51(＜.001)
            	.30(＜.001)
            	.26(.002)
            	.33(＜.001)
            	.43(.619)
            	1
            	
            	
            	
          

          
            	X7
            	.38(＜.001)
            	.26(.002)
            	.34(＜.001)
            	.27(.001)
            	.13(.130)
            	.19(.022)
            	1
            	
            	
          

          
            	X8
            	.41(＜.001)
            	.28(.001)
            	.30(＜.001)
            	.33(＜.001)
            	.18(.032)
            	.24(.005)
            	.89(＜.001)
            	1
            	
          

          
            	X9
            	.26(.002)
            	.19(.028)
            	.31(＜.001)
            	.15(.082)
            	.05(.577)
            	.11(.206)
            	.89(＜.001)
            	.58(＜.001)
            	1
          

          
            	X10
            	.32(＜.001)
            	.33(＜.001)
            	.38(＜.001)
            	.07(.439)
            	.12(.177)
            	.07(426)
            	.45(＜.001)
            	.41(＜.001)
            	.39(＜.001)
          

        

        
          
            X1=Moral sensitivity; X2=Patient centered nursing; X3=Professional responsibility; X4=Conflict; X5=Moral meaning; X6=Beneficience; X7=Empathy ability; X8=Cognitive empathy; X9=Emotional empathy; X10=Caring ability.
          

        

        

      

      
        4. 대상자의 돌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돌봄능력 영향요인 중 독립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차 한계값은 .896~.991에 걸쳐있고, VIF값은 1.009~1.116에 분포되어 있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 값은 1.976으로 2에 가까워 모형오차합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동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의 적합도는 유의수준 p<.001로 유의하였다. 대상자의 돌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돌봄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혼상태(미혼=0, 기혼=1), 직위(평간호사=0, 주임=1, 수간호사=1)를 더미처리 한 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지공감이 돌봄능력에 17.8%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전문가적 책임 추가 시 23.8%의 설명력을, 직위 추가 시 총 27.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간호사의 돌봄능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인지공감임을 확인하였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Caring Ability
            (N=139)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Constant)
            	1.41
            	0.38
            	
            	3.69
            	＜.001
            	
          

          
            	Cognitive empathy
            	0.03
            	0.01
            	.36
            	4.67
            	＜.001
            	.178
          

          
            	Professional responsibility
            	0.03
            	0.01
            	.26
            	3.32
            	.001
            	.238
          

          
            	Position
            	0.27
            	0.10
            	.20
            	2.60
            	.010
            	.270
          

          
            	
            	Durbin-Watson=1.976, F=17.49, p＜.001, Adj. R2=.27, VIF=1.009~1.116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돌봄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 실무에서 돌봄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임상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4.86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4.90점(Park & Park, 2018), 신생아와 소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wang 등(2022)의 연구에서 4.91점,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Eom과 Kim (2018)의 연구 4.96점과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Lee (2023)의 연구 4.99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임상간호사들의 도덕적 민감성은 중간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상자가 다르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상황은 비슷하고 간호사들의 대응도 유사하게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위 영역에서 본 연구는 전문직 책임, 환자중심 간호, 갈등, 선행, 도덕적 의미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책임, 환자중심 간호, 갈등, 선행, 도덕적 의미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였으며(Kim & Kang, 2020; Park & Park, 2018), 신생아와 소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wang 등(2022)의 전문가적 책임, 환자중심 간호, 갈등, 도덕적 의미, 선행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은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 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책임감을 인식하고, 환자 중심의 돌봄을 수행하는 것으로 도덕적 민감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윤리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한 도덕적 민감성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기에(Lee & Lee, 2023) 임상에서 간호사들의 도덕적 민감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임상간호사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서 3.59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정서 공감은 높은 수준을 보여 중간 정도를 보인 인지공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Park (2020) 연구 3.29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국립정신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2.49점(0~4점 척도)보다 높게 나타났다(Jo & Kim, 2017).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3.76점(Yu & Park, 2023),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3.76점(Ko & Han, 2021),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3.70점(Jo et al., 2015), 암 환자를 돌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3.83점(Han & Kim, 2022),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3.93점(Cho & We, 2024)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암 환자나 임종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과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종합병원이나 정신병동의 간호사들보다 환자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암 환자의 경우 다양한 증상과 함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기에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요양병원의 경우 오랜 시간 환자들과 같이함으로 유대감이 형성되어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공감능력은 대상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돌봄을 통해 대상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덕목으로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간호사의 기술과 능력임으로 임상에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들의 공감능력이나 역량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의 도구가 Davis가 제작한 대인관계 반응 척도를 재구성하여 간호사에게 사용한 도구 등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한 결과라고 판단되어 추후 다양한 신뢰성 있는 도구를 활용한 공감능력 연구가 진행되어 직접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하위 영역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인지공감은 중간 정도를 보였고, 정서공감은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평균 연차가 8년차 이상이며 현 부서에서도 4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간호행위 시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정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지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Jo & Kim, 2017) 정신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들의 특성상 실제적인 감정에 동조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정서공감 보다는 환자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추론하는 인지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돌봄능력은 6점 만점에 4.06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고, 연령, 결혼상태, 직위, 현부서 경력, 직업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보다는 기혼이, 일반 간호사보다는 수 간호사가, 직업만족도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보다는 매우 만족하는 그룹에서 돌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Park (2016)의 연구에서 평균 4.04점, 연령, 결혼상태, 임상경력, 학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일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Kang, 2022)의 평균 4.07점, 연령, 결혼상태, 총 근무경력, 현부서 경력, 근무부서,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돌봄능력이 높음을 확인한 부분은 동일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에서 다년간 경력이 쌓이고, 직위가 높아지고 현 부서에서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간호지식과 기술, 태도의 습득과 동시에 돌봄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혼자들의 경우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가족을 돌보는 경험이 많아져 더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돌봄능력과 도덕적 민감성의 상관관계 결과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었으며, 하위 영역의 환자중심 간호, 전문가적 책임감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Jin & Kim, 2020)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도덕적 민감성과 돌봄이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었던 연구와 동일하였다(Kang, 2022). 이렇듯 돌봄과 도덕적 민감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간호윤리 교육으로 도덕적 민감성은 향상될 수 있음으로(Yu & Son, 2011) 간호대학뿐 아니라 임상에서도 간호윤리 교육을 통해, 간호사들의 도덕적 민감성을 키워 줌으로 돌봄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돌봄능력과 공감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고, 하위 영역의 인지공감, 정서공감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는 상급병원과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력이 높을수록 돌봄행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였다(Ahn et al., 2018; Hong & Han, 2021; Jo et al., 2015).

      돌봄능력의 영향 요인에서 인지공감은 17.8%, 전문가적 책임을 추가하면 23.8%, 직위를 추가하면 총 27%의 설명력을 보여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인지공감 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일개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돌봄에 공감역량의 하위 영역인 민감성, 소통력, 의사소통, 간호근무 환경의 하위영역인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이 51.3% 설명력을 가진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Ahn et al., 2018).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돌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이 향상되며 돌봄능력도 향상됨을 확인한 결과와도 동일하였다(Jung & Kim, 2019). 본 연구결과에서는 인지공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였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추후 공감능력을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으로 나누어 돌봄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간호사들의 돌봄능력에 공감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공감능력은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으로 향상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발전 가능 하지만 단기간에 습득은 힘들기에 단기적인 교육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과 임상 경력에 따라 돌봄능력이 차이를 보인 바 교육 수립 시 연령을 고려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경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 공감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돌봄 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 실무에서 돌봄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본 대상자인 임상간호사들의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능력 및 돌봄 능력은 모두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고, 돌봄 능력은 연령, 결혼상태, 직위, 현부서 경력, 직업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간호사의 돌봄 능력에 인지공감능력과 전문가적 책임감, 직위가 27.0%의 영향력이 있었으며, 이들 중 인지 공감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직차원의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하며.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능력에 대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전체 임상간호사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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